
제약기업도 월드컵 마케팅 ???

월드컵을 계기로 지구촌 고객들을 붙잡기 위한 제약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.

제약업계에 따르면, 근화제약은 월드컵을 계기로 자사의 건강보조식품 [누에그라]를 면세점에 공급, 외국인

들을 대상으로 판매한다.

근화제약은 이를 위해 누에그라 포장 색깔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붉은 색으로 바꾸는 등 제품포장을 새롭

게 단장했다.

한국얀센도 자사의 대표적 일반의약품 타이레놀(진통제)에 대한 월드컵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.

한국얀센은 외국인들이 타이레놀을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주요 도시의 약국 600곳

에 영어와 중국어로 된 타이레놀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타이레놀에 대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.

한국BMS제약도 6월16일까지 수원시 만석공원에 마련되는 응급의료센터에 자사 감기약 [콤트렉스]와 두통

약 [엑세드린]을 응급의약품으로 무상 공급하는 등 월드컵 판촉활동에 분주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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